
교 회 협  언론 제 2015-1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. 10. 20
수    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
참    조  통신심의기획팀
제    목  ‘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’에 관한 본 위원회 의견 

       그리스도의 평화가 위원장님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

       본 위원회는 귀 위원회가 10월 2일 입안 예고한 <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
정 규칙안> 에 대하여 권력기관에 의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
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 

          귀 위원회는 개정 취지로 “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
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”이라고 밝
히고,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은 ‘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’이 하도록 한 제10조 2항의 단
서규정을 삭제하여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

          그러나 명예훼손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제3자의 판단사항이 아니며, 제3자가 판
단하게 될 경우 매우 심각한 또 다른 명예훼손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
단입니다. 또한 이미 그 대리인에 의한 심의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며 민·형사상 소송 제기 등의 
다른 구제 방법도 있기에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귀 위원회의 개정 취지는 심각
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.

          나아가 제3자의 심의신청과 방심위의 직권 심의가 가능할 경우 정치인이나 기업인,  
권력기관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질의에 대하여 귀 위원회
는 확실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     
          이에 본 위원회는 금번 귀 위원회의 <심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>에 대하여 철회를 
요청하는 바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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